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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대학생이 경험하는 기부 및 기부 의도에 관한 현상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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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enomenological Study on Donation and Donation Intention 
Experienced by Generation Z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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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부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기부율은 점차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기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
한,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시작된 뉴노멀 시대의 주력 사회계층으로 부상한 Z세대들은 기존 세대와는 달리 자신의 개별
정체성을 형성하는 세대로 특이점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Z세대의 대표라 할수 있는 대학생의 기부 경험 및 
기부 의도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고,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Z세대의 대표인 대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12명이다. 자료수집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심층 면담을 통하여 수집되
었고, Giorgi가 제시한 질적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의 범주와 11개의 주제 모음이 도출
되었다. 4개의 범주로는 ‘기부를 실천하게 됨’, ‘기부를 주저하게 됨’, ‘기부 방법의 변화’, ‘희망하는 기부’로 진술되었다.
본 연구는 기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는 Z세대를 대상으로 
기부 경험 및 기부 의도에 대한 의미를 찾고, 기부에 대한 주요한 요인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Since 2010, the donation rate has gradually declined as the environment surrounding donations
has changed rapidly. Moreover, the corona pandemic that started in 2019 also affected donations. 
Generation Z, which emerged as the main social class in the modern era, has been reported to be a 
generation that forms its own identity, which distinguishes it from previous generation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meanings of donation experience and donation intention of 
Generation Z, the protagonists of future society, and to identify their essential structures.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12 university students who understood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agreed to 
participat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from January to February 2022
and subjected to qualitative analysis as suggested by Giorgi. Four categories and 11 subcategories were
derived based on analysis results. The four categories were; 'Making donations in practice', 'Hesitant 
about making donations', 'Changing donation method', and 'Desire to donate'.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provides meanings for the terms donation experience and donation intention and identifies 
the main factors responsible for donation by Generation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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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기부는 신체적 또는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타인이

나 단체에게 자신의 시간, 능력, 물질 등을 대가 없이 주
는 행동으로 자신이 가진 자원을 나누어주는 자발적인 
행위이다[1]. 기부는 기부의 주체와 형태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기부의 주체는 개인, 재단과 기업 기부로 구
분되며, 기부 형태는 현금, 물품, 자원봉사, 인체 조직기
부 등으로 구분된다[2]. 

2000년대 초반에는 대규모 비영리단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규모 비영리단체와 일반 시민 등 
다양한 기부의 주체와 모금 활동, 물품 기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이루어져 한국 사회의 기부율
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부 및 모금을 둘러싼 인구 사회
학적·기술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면서 기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3]. 2021년 사회조사[4]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은 21.6%, 향후 기부 의사가 있
는 경우는 37.2%로 나타났으며, 2010년 이후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는 현금 기부와 
물품 기부가 각각 3.4%p, 2.2%p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
었다. 또한, 8.4%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는 25.4%로 자원봉사활
동 역시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
별 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20대의 기부 경험은 12.9%로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낮았고,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사 
없음 역시 65.6%로 높게 나타나[4] 20대의 기부 및 기부 
의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많은 것들을 변
화시켰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 
국민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경제활동까지 마비시키며 경
기 침체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취약
계층과 복지기관 및 비영리 조직의 기부가 감소하는 현
상까지 나타났다[4,5]. 또한, 기부금의 많은 부분이 코로
나19 대응 관련 의료체계로 집중되면서 취약계층과 비영
리 단체들이 받았던 기부가 감소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3-6]. 코로나 팬데믹은 기부 모금방식의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비영리기관의 홈페
이지, 소셜미디어, 크라우드 펀딩이나 블록체인 등 온라
인 및 디지털 모금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4,5]. 또한, 
기부자들이 주도하는 기부 캠페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2월 17

개의 대학에서 대학생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주체가 되어 
코로나 모금캠페인이 진행되었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팬텀 기부가 최소 23건에 
달하게 되었다[5,6]. 

이렇듯 코로나19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
니라 개인의 삶이 바뀌는 뉴노멀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7]. 뉴노멀 사회의 주요 특징은 비대면 사회, 디지털 전
환 가속화, 위험의 일상화, 정부의 역할 강화이다[8]. 특
히 비대면 사회,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온라인 중심의 일
상이 전환되면서 MZ세대의 특성이 부각되고 있다.

M세대는 1980년∼1994년 출생자인 밀레니얼 시대를 
의미하며, Z세대는 1995년부터 2000년 중반 출생자를 
의미한다. 지금의 20대는 ‘Z세대’로 기존의 기성세대가 
가진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
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9,10]. Z세대의 특성을 살펴
보면, 다른 세대보다 개방적이며, 하나의 고정관념을 통
해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실험하고 
자신의 개별 정체성을 형성하는 세대이다[11]. 또한, 이동
성, 다중현실, 사회관계망이 발달한 시기를 경험한 세대
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들은 소비행위
도 분석하며 윤리적 관심사로서 소비를 하며 소비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를테면 친환경 제품이나 팬데믹 위
기에 적절하게 대응한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는 가치 중심
적 소비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12]. 그러므로, 
기존의 세대와 다른 양상을 보이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자 뉴노멀시대의 대표인 Z세대가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
부에 대하여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상학 연구의 목적은 살아있는 인간 경험을 지향하고 
그 경험의 의미와 구조, 즉 현상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
다[13,14]. 다시 말해, 사람의 경험에 대해 개별적이고 
독특한 의미를 밝혀내기 위한 탐구 방법으로 인간 현상
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연구 방법이라 할수 있
다. 새로운 세대로 구별되고 있는 Z세대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면서 이들에게 기존과 다른 기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변화하는 과정 속에 녹아있는 
인간 현상의 본질적인 모습과 의미를 알아보고, 그들의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Z세대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부 경
험 및 기부 의도에 대해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본
질적 구조를 밝히기 위해 기부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여, 
추후 새로운 세대인 Z세대의 기부문화 구축하고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데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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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Z세대의 대표인 대학생의 기부 경

험 및 기부 의도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대학생의 기부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고, 향
후, 사회인이 되었을 때 긍정적인 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한 연구 문제
는 “기부에 대한 의미는 어떠한가”이다. 연구 문제를 파
악하기 위한 세부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기부는 본인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요? 
셋째, 본인이 원하는 기부는 어떠한 것인가요?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Z세대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부 경험 및 

기부 의도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밝히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 주제인 기부 경험 및 기

부 의미에 대하여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게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기부에 대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으로 모집
하였다. 연구 진행을 위하여 모집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면담이 진행되면서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되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
를 선정하는 목적적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더 이상 새
로운 자료가 도출되지 않고 자료의 포화 상태에 도달했
다고 판단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12
명의 참여자가 참여하였다. 참여자는 남성 3명, 여성 9명
으로 총 12명이었으며, 나이는 평균 22.3세로 Z세대에 
해당하였다. 학년은 1학년 2명, 2학년 5명, 3학년 2명, 
4학년 3명이었고, 전공은 보건계열 3명, 인문사회계열 3
명, 자연과학계열 2명, 공학계열 3명, 예체능 1명이었다
(Table 1).

2.3 자료수집
자료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본 연구자와 연구참

여자가 심층 면담으로 수집하였다. 면담 전 연구참여자
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 녹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참여자가 이해하고 동의함을 확인하고 연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고 진행하였다. 면담 장소는 참여
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조용한 장소이며 폐쇄된 공간에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은 ‘기부에 대한 본인의 
경험, 생각이나 의견을 이야기해주세요’ 이며, ‘기부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대답에 따라 후속 질문을 하면서 심층적으로 
접근하였다. 면담하는 동안 진술 내용 이외에도 몸짓이
나 표정, 억양 등도 함께 관찰하며 기록하였다. 자료수집 
시 1인당 심층 면담은 1회 1시간이었으며, 면담 후 필사
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면담이
나 전화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참여자들의 면담은 질
문의 답변 내용이 반복되어 새로운 내용이 더 이상 나타
나지 않아 자료가 포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종료
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Gender Age Grade Major

1 M 20 1 Engineering Department
2 F 21 2 Engineering Department

3 M 22 3 Engineering Department
4 F 21 1 Humanities Department

5 F 22 2 Humanities Department
6 F 21 2 Humanities Department

7 F 22 2 Arts and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8 F 22 2 Natural Science Department

9 F 23 3 Natural Science Department
10 F 24 4 Health Department

11 F 24 4 Health Department
12 M 25 4 Health Department

2.4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순환적으로 이루어졌으

며, Giorgi[13]의 현상학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녹음했던 심층 면담 자료와 면담 시 
작성했던 노트를 참고하며 들으면서 필사하였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느낌과 대략적인 의미를 확인하였다. 원
자료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필사한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반복되는 
문장이나 표현을 확인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
다. 2단계에서 추출한 의미 있는 진술들은 3단계를 거치
며 일반적인 형태로 다시 진술되었다. 4단계는 연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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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ult of Qualitative Analysis
Category Subcategory

Making donations into practice
Pursuing an altruistic life
Donation learned through learning

Donation through faith

Hesitant about making donations

Distrust of donation organizations

Distrust of motivation for donation
Realistic difficulties

Distrust of beneficiaries

Change of donation method

How the older generation donates

A new form of donation
Donation by me

Desired donation
Fun donation
My pleasure through donation

Boastfulness

언어로 표현된 진술로부터 의미를 이끌어내고 원래의 자
료와 함께 보며 맥락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5단계는 
구성된 의미에서 주제와 주제 모음으로 분류하며 범주화
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제를 현상과 연관 지어 최
종적인 기술을 하였다. 

2.5 연구의 엄격성
수집된 연구의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였다[14]. 연구
의 사실적 가치를 위하여 면담한 필사 자료를 참여자에
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그 내
용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적용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
는 심층적인 면담을 통하여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나
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
하지 않고 기부 경험이 있는 대학생 3인에게 연구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다. 일관성 확보를 위해 Giorgi[13]
의 연구 방법과 분석 절차를 충실히 따랐다. 자료를 분석
하는 동안 2명의 질적 연구자에게 검토를 거치며, 개념 
진술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검토를 확인받았다. 공동연
구자와 함께 연구 전 과정을 점검하여 합의된 결과를 도
출하여 자료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연구의 중립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과정인 면담 시 질문을 
구조화하여 진행하였고 연구자 개인의 판단이 개입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분석이 진행되고 있
는 동안에는 내용에 대해 비평을 하지 않으며 진행하였
다. 또한 질적연구자 2인의 피드백을 받으며 연구자의 
주관적 생각이 해석과정에 작용하는지 확인하였다. 

2.6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연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고, 질적학회 및 세미나에 년 1
회 이상 참석하여 질적연구 전반에 대한 탐구활동을 해
왔으며, 최근 질적연구를 수행하여 학회지에 논문게재와 
질적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또한, 현
상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넓히기 위해 
현상학 관련 서적 및 질적연구 논문을 숙독하여 현상의 
본질 파악을 위한 시각과 학문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2.7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목적과 

과정을 이해하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참여자
에게 서면동의를 받았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익명성에 대한 보
장 및 응답 내용이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임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 도중이라도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자료수집 과
정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면담 중 참여자가 인터뷰 내용 중 연구 결과
로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특정 진술에 
대해서는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참여자들의 의
사를 존중하고자 노력하였다. 

3. 연구결과

대학생의 기부 및 기부 의도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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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의 범주와 11개의 주제모음
으로 도출되었다(Table 2). 연구 결과로 도출된 대학생
의 기부 경험 및 기부 의도는 ‘기부를 실천하게 됨’, ‘기
부를 주저하게 됨’, ‘기부 방법의 변화’, ‘희망하는 기부’
로 분석되었다.

3.1 기부를 실천하게 됨
이 범주는 대학생들이 기부를 경험하면서 기부를 하게 

된 동기를 진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기부 경험을 생
각하면서 기부에 대하여 생각이나 신념에서 그치지 않고 
기부 행동으로 이어진 부분을 진술하였다. 이 범주에서
는 기부하게 된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나 있으며 ‘이타
적 삶의 추구’, ‘배움으로 익힌 기부’, ‘신념을 통한 기부’
의 주제가 포함되어있다. 

3.1.1 이타적 삶의 추구 
연구참여자들은 기부를 실천하게 되는 이유 및 동기를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생활
을 하게 되며, 나눔과 베풂의 즐거움을 느끼며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표현하였다.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좋아하고, 함께하는 것이 좋다
고 생각해요. (참여자 2)

어렸을 때부터 저 혼자보다는 같이하고 작은 거라도 같
이 나누어주며 지냈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작은 거지만 함께할 때 즐거움은.... 뭐라 표
현하기가 어려워요. (참여자 3)

나를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리고 나한
테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참여자 5)

3.1.2 배움으로 익힌 기부
연구참여자들은 기부를 실천하게 된 것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기부를 보아오거나 부모님을 통하여 기부에 대
한 교육을 배워왔고,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자들도 자연스럽게 기부를 실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
였다. 또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의 기부나 나눔을 통
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부모님이 기부를 하시거나 자원 봉사하는 모습들을 종

종 봐왔고,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다니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기부에 대하여 저와 동생에게 이야기해주시곤 하셨어
요. (참여자 1)

부모님도 그러시고, 주변 사람들도 기부를 많이 하더라
고요. 그래서 저도 해보고 있었어요. 중학교 때인가,,, 
담임 선생님이 이벤트 형식으로 그런 행사도 만드셔서 
참여해 보았구요. (참여자 4)

별로 관심이 없다가 연예인들이 기부하고, 자원봉사도 
했다고 해서, 연예인들처럼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시작
하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 8)

3.1.3 신념을 통한 기부
연구참여자들은 기부 행동 및 실천이 종교적 신념이

며, 종교를 통하여 기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됨을 진
술하였다. 기부는 종교적 깨달음이 실천으로 이어지고, 
해야 할 일이며, 가치 있고 감사한 일이라고 표현하였다. 

제가 크리스천이거든요. 언제나 이웃을 돌보라는 예수
님의 말씀대로 저도 작은 것이지만 실천하는 삶을 살아
야 한다고 생각해서 기부를 했어요. (참여자 6)

우리도 못살았던 때가 있었고, 그때 많은 도움을 받았
고,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고 생각해요. (참여자 9)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에요. 그리고 기부는 저에게 가치 있는 삶을 주는 것 같
아요. (참여자 11)

3.2 기부를 주저하게 됨
연구참여자들은 기부 행동이 단절되거나 기부 결정이 

주저하게 된 부분들을 진술하였다. 기부나 기부 의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경험이나 생각 등을 표현하고 있다. 이 
범주에는 ‘기부의 불신뢰’, ‘기부 동기의 불신뢰’, ‘현실
적인 어려움’, ‘수혜자의 불신뢰’의 주제가 포함되어있다. 

3.2.1 기부 단체의 불신뢰
대부분의 기부가 비영리 단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비영리 단체들의 기부금에 대한 출처 및 사용의 
불투명성에 대하여 표현하였다. 기부 단체들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는 비영리단체가 대형단체로 대형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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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대한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됨
을 진술하였다.

뉴스나 매스컴들을 보면 비영리단체의 불법 자금 횡령
이나 기부금 사용이 사주들의 이익만 채우는 데 사용이 
되고, 기부금 사용 내용에 대하여 투명하지 않아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져요. 제가 한 기부금이 정말 어디에 사
용이 되었는지 증빙이 안 되잖아요. (참여자 5)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뭐... 이런 것을 보면 기부 단체에 
대한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광고비가 비싸지 않을
까요? 그런 데에다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기부금
으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참여자 8)

연예계에도 대형기획사가 있듯이, 왠지 비영리단체도 
대형기획사 같은 느낌이에요.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그래
서 대형 비영리단체 말고 다른 곳을 알아보려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곳이 어디 있는지.... 정말 제대로 
된 기부를 하는 것인지, 정말 기부받은 금액을 100퍼센
트 기부를 하는 곳을 알고 싶어요. (참여자 12)

3.2.2 기부 동기의 불신뢰
연구참여자들은 고액의 기부자가 기부하거나 연예인

들의 기부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기부는 정부에서 해야 할 일로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대기업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기부를 하는 게... 세금 혜
택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본인이 이미지
를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무슨 사건 사고가 나면 서
로들 기부하려 하고, 그런 게 별로예요. (참여자 3)

대놓고 기부하는 게 플렉스라고 하기는 하지만, 좀 자괴
감도 들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구나 하는 생각
도 들고, 그러면 저렇게 기부하면 얼마나 벌지? 기부한 
만큼 돈을 더 벌려고 하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
고요. (참여자 9)

기부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알아서 해야 하
는 게 아닐까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살고 있
고, 그러면 개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알아서 하고, 거
기에 플러스로 개인이 해야 하는 거 같은데.... (참여자 
11)

3.2.3 현실적인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나 부모

님께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어 기부를 실천한 금전
적인 여유가 없고, 상대적으로 본인이 더 어렵다고 생각
한다고 하였다. 내가 우선이 된 후, 기부를 진행할 수 있
음을 진술하였다. 

지금 저는 학생이어서요.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빠듯하
게 살아가는데 기부하는 데는 부담이 되요. (참여자 1)

우선 제가 쓸 돈도 없어서요. 방학 때나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고, 학기 중에는 부모님께 용돈 받아 살아야 하는
데... 여기서 기부까지 하게 되면 저는 너무 힘들어져요. 
(참여자 5)

제가 여유가 있어야 기부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참여
자 8)

3.2.4 수혜자의 불신뢰
연구참여자들은 수혜자가 기부를 받을 정도의 어려움

인지를 신뢰하지 못했다. 또한, 수혜자가 기부받은 이후
의 삶이 변화되지 못함을 표현하였다. 

기부받는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인가 의심스러워
요. 본인들은 어렵다고 하면서 나중에 알아보면 고급 외
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유흥업소에 다니고, 돈은 
흥청망청 다쓰고.... (참여자 6)

기부받는 사람들은 늘 기부만 받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기부를 받은 이후, 무언가 달라지려는 생각들이 없어 보
이기도 하고..... (참여자 9)

기부받는 사람들이나 그 기부를 받아내려는 단체나 기
부하는 사람들에게 감성팔이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1)

3.3 기부 방법의 변화
기존의 기부 방법인 거리 모금이나 TV를 통한 기부, 

ARS 등이 아닌 새로운 방법의 기부가 필요함을 진술하
였다. 기성세대의 현물 기부보다는 본인의 재능이나 시
간 등을 활용하고 수혜자뿐만 아니라 기부자에게도 기부
를 통한 이익, 유익감 등이 있는 기부로 변화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이 범주에는 ‘기성세대의 기부 방법’, ‘새로운 
형식의 기부’, ‘내가 주체가 되는 기부’의 주제가 포함되
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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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기성세대의 기부 방법
기성세대의 기부 방법은 대부분이 기부 단체를 찾아서 

직접 기부를 하거나 거리 모금 등 대부분 현금을 통한 기
부가 주를 이루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의 기부 방법
이 사용 출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진술하였고, 세대
가 변경됨에 따라 기부 방법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
한,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기부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하
였다. 

어렸을 적에는 길거리에서 기부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참여자 2)

연말이 되면 뉴스 끝날 때 즈음에 누가 얼마 기부를 하
였다는 등 아니면 ARS로 기부금 보내라는 것들은 좀 이
상하고 불편해요. 그게 또 다 현금이잖아요. 어떻게 사
용되는 것인지도 의심스러워요. (참여자 6)

저희 집에는 부모님한테 지로용지가 매달 우편으로 오
는 게 많아요. 쫌 그렇지 않아요? 수도 요금이나 전기요
금도 아닌데.... 부담스럽기도 하고.... (참여자 10)

3.3.2 새로운 형식의 기부
현금기부보다는 다양한 방법의 기부 형태를 요구하였

다. 댓글 참여, 좋아요 등과 같이 SNS를 통한 기부나 재
능을 살리는 기부의 형식 등 참신하며 새로운 형식의 기
부 방법을 진술하였다. 

제가 돈을 벌지 못해서 그런지, 기부가 꼭 돈을 내야 하
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부 방법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대학생이 그런 걸 좋아할 것 같지
는 않은데....(참여자 1)

저는 댓글을 단다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유명한 사람들
이 기부한 내용을 다시 제 블로그나 트위터에 다시 게시
하고는 했어요. 지금도 인스타에서 가끔도 하고요... (참
여자 4)

저만의 재능을 살린 기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 
학과에서 진행한 학과 재능 기부 행사에 참여했는데 나
름 재미있고 뿌듯했어요. 그런 기부들을 계속하고 싶어
요. (참여자 8)

실은 제가 아이유 팬클럽이거든요. 아이유 팬클럽에서
는 그런 기부 행사들을 종종해요. 이건, 기부도 하는 의

미도 있고, 팬클럽으로 활동도 하는 거고, 여러 좋은 면
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11)

3.3.3 내가 주체가 되는 기부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고 행

동하는 기부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이
끌리는 기부보다는 내가 결정하여 나의 만족을 위한 기
부를 표현하였다. 

연말이어서 기부를 해야 하는 분위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만들어가는 기부가 좋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오늘은 그런 기분이어서 하는 기부요. 그게 진
심이 아닐까요? (참여자 2)

지난번에 한번 돈쭐내주기도 해봤어요. 그런 곳은 착한 
가게인 거잖아요. 착한 사람들이 하는... 그래서 저도 한
번 돈 쭐 내봤어요. (참여자 8)

기부 단체에 기부하는 것보다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기
부할 수 있잖아요. 뭐.. 필요한 걸 살 때, 기부상품 같은 
것을 산다든지, 친환경 제품들을 산다든지,,,, 저는 그래
서 일부러 그런 카페에 찾아가기도 해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곳을 찾는 제가 좋아요. (참여자 12)

3.4 희망하는 기부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부보

다 앞으로의 기부문화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기부가 수
혜자에 만의 혜택을 넘어서 기부자에게도 즐거움을 주
고, 재미있는 기부, 기부를 통해 자랑도 하고 싶음을 진
술하였다. 이 범주에서는 ‘재미있는 기부’, ‘기부를 통한 
즐거움’, ‘자랑’의 주제가 포함되어있다. 

3.4.1 재미있는 기부
연구참여자는 기부가 부담으로 느껴지고, 연말에만 하

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에게 기부가 재미있는 것으로 인
식되고 재미있게 기부가 되는 쉬운 기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거부감이 있는 기부보다는 재미있는 방법으로 기부를 
하면 좋겠어요. 음... 저는 얼마 전에 운동 좀 할까 하다
가 여러 가지 앱을 찾아보다가 걸음 수만큼 기부하는 캠
페인도 본 것 같아요. 그런 기부는 운동도 되고, 재미도 
있고... 그런 기부문화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참여
자 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4호, 2023

284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는 신생아 모자 뜨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었는데, 시간도 잘 
가고, 재미도 있고, 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가 좋았어
요. (참여자 6)

당근마켓도 기부가 아닐까요? 내가 지금 필요하지 않지
만, 무료 나눔을 하는 거,,, 그리고 재능도 나눠주는 
거... 그것도 어찌 보면 나한테는 금전적인 이득은 없지
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는 재미있어서 하는 거니까... 
재미가 중요해요. (참여자 10)

3.4.2 기부를 통한 즐거움
연구참여자들은 기부를 통하여 수혜자들만의 혜택이 

아닌 기부자들에게도 기부가 즐거움으로 느껴져야 한다
고 표현하였다. 

  
가끔 저는 기부상품들을 사거든요. 지난번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팔찌를 샀는데, 그 매듭 팔찌가 이쁘기
도 하고, 도움을 주면서 내가 무엇을 산 것에 대해 기분
도 좋고, 팔찌를 볼 때마다 즐겁더라고요. (참여자 4)

기부를 위한 굿즈 같은 걸 가끔 사요. 그건 특이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굿즈를 가지고 있을 
때 가끔 주변에서 물어볼 때 좀 즐거워요. (참여자 9)

솔직히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했겠어요. 그 돈이 
뭐.. 다른 사람의 인생이 막 바뀌지는 않았겠지요. 그렇
지만, 기부하고 나면 제가 즐거워져서..... 그래서 기부
를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2)

3.4.3 자랑
연구참여자들은 기부를 통하여 뿌듯함이나 즐거움의 

기분과는 다른 감정인 기부를 통하여 나만의 자랑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진술하였다. 

기부하고 사진도 찍고, 그 사진 인스타에 올려요. 저만
의 플렉스~ 좋은 의미의 플렉스쟎아요. (참여자 3) 

기부한 것을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려고요. 기
부도 저의 이력 중 하나 아닐까요? 이건 저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해요. (참여자 6)

액세서리랑 텀블러... 이런 굿즈들 가지고 다니면서 다
른 친구들이 물어보면 그때 쫌 자랑하지요. 뭐, 물어볼 
때 대답하는 나의 모습이 좀 자랑스러운 거? (참여자 10)

4. 논의

첫 번째 범주는 ‘기부를 실천하게 됨’이며 ‘이타적 삶
의 추구’, ‘배움으로 익힌 기부’, ‘신념을 통한 기부’가 주
제로 도출되었다. 이 범주에서는 지속적인 기부를 하게 
되는 기부의 동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났다. 연
구참여자들이 기부를 실천하게 되는 요인으로 나만을 생
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살아가고 나누는 삶을 
즐거움으로 느끼고 있었다. 또한, 기부가 행동으로 나타
나는 데에는 다른 사람의 기부 활동을 통하여 배우거나 
기부가 영적인 가치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5,16].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의 봉사활동 실천 기억을 가질수록, 스스로 봉사활
동이나 기부 경험을 가질수록 향후 봉사나 기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15,17]. 과거
의 기부행위와 기부에 대한 만족한 경험은 긍정적 재인
식을 거쳐서 기부에 대한 가치를 내재화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5,17].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와 역할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고, 개인이 성
장하고 성숙할수록 자신의 가치와 신념, 태도 등이 자신
을 넘어서 확장된 자아로써 타인과 공유되거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고려하는 이타적인 요소까지 포함
한다는 자기확장이론이 발표되었는데, 해당 이론은 본 
연구를 뒷받침한다[16]. 인간은 자아가 성숙하면서 나만
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아가게 된다. 이에 기부의 활성
화를 위하는 어릴 때부터 기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
게 하여 추후, 성인이 되어서도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과 기부가 계속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어릴 때
부터의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갖추어지기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부 교육을 부모의 역할로 한
정 짓기보다 학교의 정규·비정규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 
및 시행하여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범주인 ‘기부를 주저하게 됨’에서는 ‘기부 단
체의 불신뢰’, ‘기부 동기의 불신뢰’, ‘현실적인 어려움’, 
‘수혜자의 불신뢰’가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 범주에서는 
기부를 실천하지 않은 원인 및 기부의도에 대한 부정적
인 측면이 나타났다. 기부를 하지않거나, 현재 기부를 주
저하는 이유는 기부 단체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기부자들
의 기부 동기에 대한 불신뢰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18-20],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며, 기부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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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작용하여 기부가 지속되거나 헌신적 기부가 이루
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각 기부 단체들의 투명한 
경영뿐만 아니라 기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적극적인 홍
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Kottasz(2004)[21]에 따
르면, 40세 이하의 젊은 기부자들은 비영리기관의 이미
지와 명성이 기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참여
자들은 비영리단체의 명성보다는 편리하고 재미와 흥미
를 유발하는, 본인의 만족도 채워지는 기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1997년 이후 태어난 포스트 
밀레니얼, Z세대로 다른 세대와 달리 독특한 특성을 가
지고 있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세대별 기부 의도와 방법 및 
기부 유형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제언한다. 

세 번째 범주는 ‘기부 방법의 변화’로 ‘기성세대의 기
부 방법’, ‘새로운 형식의 기부’, ‘내가 주체가 되는 기부’
가 주제로 도출되었다. 현금이나 정기적인 지로 형태 등
과 같은 기부 방법이 아닌 SNS을 이용한 기부, 본인의 
능력을 활용한 재능기부, 친환경 기부상품을 구매하는 
가치 있는 소비 등 새로운 형식의 기부 방법 변화가 나타
났고,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4,6,16]. 기존의 기부 
방법은 자선냄비 등의 거리 모금, 적십자 회비 등의 지로 
기부, ARS기부 등이 보편적인 기부 참여 방법이었으나, 
본 연구참여자들은 쉽게 접근하고 새로운 형식의 기부 
방법을 요구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해
피빈이나 카카오 등과 같은 모금 플랫폼, 크라우드 펀딩 
같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선호하였
다. 또한, 소셜미디어 참여 캠페인이나 신생아 살리기 모
자 뜨기 캠페인 등 프로그램에 직접 기부자로 참여하거
나 특별 이벤트나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현금기부에 대
한 부담감이 있어 지속적인 기부보다는 소액 기부, 캠페
인 참여 등과 같은 일회성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도 표
현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누군가의 권유보다 본
인 스스로가 기부의 대상, 기부 행동을 선택하고 실천하
기를 선호하였다. 새로운 형식인 소비 기부로 친환경 제
품이나 기부상품 등을 구매하면서 생활 속에서 친숙하고 
쉽게 기부를 실천할 뿐 아니라 기부를 하면서 본인에게
도 이익이 있는 기부를 희망한 것이다. 기빙코리아 2020
에 따르면[16], 20대의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형태의 기
부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테면, 
물건을 구매하거나 공연을 즐기는 동시에 기부가 되고, 
제조 및 판매과정에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기업의 

물품과 관련 굿즈 등을 구매하고, 착한 가게에 대한 돈쭐
내기 등 새로운 기부패턴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는 다른 세대와는 달리 사회공정성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공정성에 대하여 행동하고 적극적
으로 표현하는 세대이다[22]. 이에 연구참여자인 새로운 
세대의 기부 창출을 위하여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착
한 소비나 온라인에서 사회적 이슈 지지와 같이 특정 활
동 참여 등 기부에 대한 범위를 폭넓게 하여 이들에게 다
양하고 적극적인 기부를 이끌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 범주는 ‘희망하는 기부’이며 ‘재미있는 기부’, 
‘기부를 통한 나의 즐거움’, ‘자랑’이 주제로 도출되었고,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23]. 재미 Fun(펀)와 기부 
Donation(도네이션)의 합성어인 퍼네이션은 기부자들
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부 형식이 아니라 기부자도 
기부를 통하여 재미와 즐거움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부
를 의미한다[23,24]. 다시 말해, 퍼네이션은 얼마를 기부
하느냐 보다 어떻게 기부하는지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새로운 세대가 희망하는 기부 방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Z세대는 성취 지향성이 
높고, 자기애가 강한 세대로[10,25], 기부가 수혜자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즐거움이나 재미, 자랑 등의 혜택이 
있어야 기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퍼네이션은 기부자에게 재미를 유발하게 되어 기부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어 새로운 기
부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부 경험이 있는 Z세대 대학생의 기부와 
기부 의도의 본질을 파악하고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
고자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4개
의 범주, 11개의 주제모음이 도출되었다. 4개의 범주로
는 ‘기부를 실천하게 됨’, ‘기부를 주저하게 됨’, ‘기부방
법의 변화’, ‘희망하는 기부’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Z세대 대학생들은 새로운 
기부 방법과 형식을 시도하고, 그들이 희망하는 기부로 
변화될 때, 기부 실천은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연구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새로운 문화를 주도
하는 Z세대를 대상으로 기부경험 및 기부의도에 대한 의
미를 찾고, 기부에 대한 주요한 요인을 발견하였다는 점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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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Z세대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로 대상자의 연령 즉, 세
대에 따라 다른 기부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에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하여 M세대, X세대, Z세대 보다 
이후 세대인 A세대까지 각 세대별 기부에 대한 의미, 공
통점과 차이점 등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
째,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요인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기부 행동 및 태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적용
할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기부 태도 및 기
부 의도를 측정하는 도구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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